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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민간 외교 우위 발휘해 중일한 호혜 상생 촉진”

  지난 25일 지난(濟南)에서 ‘한·중·일 협력과 발전 산둥행’ 개막식이 열렸다. 중국인민대외우호

협회와 산둥성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한·중·일 우호 인사 및 경제∙무역 단체들이 참석해 3국 

관계의 발전 및 지방 교류 협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일본과 한국에서 비교적 가까운 산둥은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자 유교 문화의 발상지이다. 린쑹톈

(林松添)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은 인터뷰에서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하며 유교문화를 숭상한다. 산둥은 일본과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양국과의 협력

이 긴밀하고 경제∙무역 왕래가 빈번하다. 현재 산둥에 진출한 한∙일 기업은 6천 개에 육박하며 이들 

기업의 투자금액은 300여억 달러에 달한다. 이외에도 산둥 각 지역이 한∙일 양국과 47개의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산둥은 한·중·일 3국 공동의 정신적∙문화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무역 분야에서 탄탄한 협력 기초가 있어 3국이 운명을 같이

하며 함께 발전하는 긴밀한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은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는 관계이지만 정치∙경제∙과거사 문제 및 국민의 상

호 인식 등에서 때로 마찰이 있다. 이에 대해 린 회장은 “이웃 간에 때로 오해와 이견이 생길 수 

있다. 핵심은 군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
不同)’ 사상에 입각해 서로의 차이를 포용적으로 대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로 의심을 대체하고 협력

으로 대립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우호는 국가 관계의 중요한 근간이자 

역량의 원천이다. 한·중·일 3국 관계의 호불호는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중·일 협력과 발전 산둥행’ 행사 개최는 민간 외교의 우위를 발휘해 3국 간 경제∙무역 협

력과 지방 왕래, 인적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3국의 호혜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번 대회를 통해 산둥, 나아가 중국에서 한∙일 기업의 큰 발전 성과를 실감했고, 단결과 협력, 공동 

발전에 힘쓰고자 하는 한·중·일 3국 각계의 목소리와 요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린 회장은 또 “이번 행사와 교류를 통해 3국 국민, 특히 기업과 지방정부, 각계 관계자들이 공동

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 아시아의 단결과 안정, 발전과 번영을 확고히 지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人民网, 2021.4.27.)

□ 시진핑 주석, 광시 시찰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5일 오전 광시(廣西) 구이린(桂林) 취안저우(全州)현 차이완(才灣)진 소재 

홍군 장정 샹장(湘江)전투 기념원을 방문해 샹장전투 홍군 열사들에게 꽃바구니를 바치고 홍군 장정 

샹정전투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혁명 선열을 기렸다. 뒤이어 시 주석은 차이완진 마오주산(毛竹山)촌

을 방문해 농촌 진흥과 기층 관리 등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시 주석은 리장(灕江) 양숴(陽朔)

구간을 방문해 리장 유역의 종합적 관리와 생태 보호 등 현황을 파악했다.(人民网, 2021.4.26.)


